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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예보 분과 [P-247]

해륙풍 전환 특성이 인천국제공항 바람·기온 예측에 미치는 영향과 
AI 기반 개선

오희진­1, 임소영1, 손문현1, 이동현2

1항공기상청 차세대항공기상팀
2항공기상청 무안공항기상대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시아 최대의 허브 공항으로, 2024년 여객 수가 2019년 기록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며, 국제 여
객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현재 4개의 활주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100회, 최대 1,300회에 달하는 항공기의 이·
착륙이 이루어진다. 항공기 운항에 가장 중요한 기상 요소는 풍향·풍속과 기온이다. 풍향·풍속은 활주로 선택에, 기온은 이륙 시 항공기 
중량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서해 중부 연안에 위치해 해륙풍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로 인해 바람 
예측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바람은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며 육풍(060–080°)에서 해풍(290–310°)으로 
시계방향(북동 → 남동 → 남서 → 북서)으로 전환되지만, 수치모델은 전환 시점을 늦게 모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관측에서
는 오후 2시경 이미 북서풍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모델에서는 남동풍이 지속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또한 해풍이 유입되면 관측에서는 
정오 이후 기온 상승이 억제되지만, 모델에서는 전환 지연으로 인해 오후 3시까지 기온 상승이 이어지기도 한다. 계절적으로는 봄철에 
해수면 온도가 낮아 해풍(12 kt 내외)과 육풍(5 kt 내외)의 강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가을철에는 해수면 온도가 봄철에 비해 높아 
양자의 풍속이 5–7 kt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새벽 시간대에는 복사냉각 효과로 수치모델보다 기온이 1–2 ℃ 정도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해륙풍의 영향을 받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1년간의 UM LDAPS 예측자료(1시간 간격, 풍향·풍속·기온·운량·습
도)와 동시간대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해륙풍 예측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델은 수치모델의 해륙풍 전환 지
연 및 기온 예측 편차와 같은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인천공항 공항예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항공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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